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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한국-몽골 문화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 K-콘텐츠 지평 확대”

- 문체부 장관과 몽골 문화부 장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 문화예술‧영화‧음악‧방송 등 교류 협력 추진, 울란바토르 시립중앙도서관 

조성 등 교류사업도 탄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몽골 문화부 친바트 너밍  

장관은 2월 15일(수),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서는 

▲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몽골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몽골은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K-콘텐츠의 세계 지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 2001-2004 시행계획서, 2005-2008 시행계획서, 2011-2014 시행계획서, 2016-2019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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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

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조사 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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